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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 프로그램의 참여가 대학생의
학습역량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s of Learning Extracurricular Program Participation on 
Learning Competency of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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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참여가 대학생들의 학습역량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

였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교수학습센터가 중심이 되어 교내 시스템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였다. 이후 자발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총 158명이 선정되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이들이 제출한 참여 신청서에 따라 그룹을 구성

하여 총 9주간 동안 협동학습 형태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이 실시되기 전,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

후 학습 역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습

역량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에 비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둘째, 학습 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학습역량

의 하위요인에 대해 살펴본 결과 모든 하위요인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에 비해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

다. 셋째, 학습역량을 구성하는 8가지 세부 요인의 사전-사후 점수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6개의 세부 요인

의 점수는 사전 점수에 비해 사후 점수가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과 프

로그램의 활성화 및 학생들의 학습역량 향상을 위한 논의에 대해 제시하였다.

주요어: 비교과 프로그램, 학습 공동체, 학습 역량, 학습자 중심 교육, 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whether the extracurricular program had an effect on improving the 
learning ability of colleg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 order to operate the 
program, the CTL took the lead and promoted it through the school system. Afterwards, a total of 158 students 
who voluntarily participated were selected.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forms they submitted, groups were 
formed and a cooperative learning extracurricular program was implemented for a total of 9 weeks. A survey 
on learning ability was conducted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was implemen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ost-scores of learning ability of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extracurricular activities program 
significantly improved compared to the pre-scores.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subfactors of learning 
ability for a specific analysis of learning ability, the post-scores of all subfactors significantly increased 
compared to the pre-scores. Third, the pre- and post-scores of the eight detailed factors that constitute learning 
ability were compared. As a result, the scores of six detailed factors significantly improved compared to the 
pre-scor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discussions were presented on activating extracurricular programs 
and improving students’ learning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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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4차 혁명시대로의 대전환을 맞이하면서 대학은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며, 협업 능력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대학은 고등 교육 기관으로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협력중심 교육, 시공간을 초월한 맞춤형 학습 체제를 도입하면서 교육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시키고 있다.

우수한 인재를 개발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대학의 중요한 역할이다. 최근 대학

은 역량 기반 교육을 제공하여 학생이 사회적 인재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다[1].

역량 기반 교육은 정규 교육 과정과 비교과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최근 비교과 과정의 양적, 질적

으로 향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규 교육 과정의 한계[2], 다양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영향[3] 등이 있다.

이로 인해 각 대학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비교과 활동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비교과’ 활동은 학습자

가 자발적, 선택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부여되지 않는 활동이다[4,5]. 학습자의 교실 안의 경험

뿐 아니라 교실 밖의 경험까지도 학습과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인식되기 시작하면서 90년대부터 비교과 활동

은 정규교육 과정과 함께 학습자의 긍정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인식되며 그 가치와 중요성 및 필요성이

인식되어 왔다[6].

정규 교육과정만으로는 필요한 많은 역량(competences)을 습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는 비교과 활동과 프로그

램의 참여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6,7]. 비교과 활동의 참여는 참여 학생의 학업성취도(학점, 학업성과, 학습 등) 항상

[8-11], 학교에 대한 소속감 증진, 학업 실패 및 중도 탈락률 감소에 기여[12], 학습 능력 및 학업 성과(outcome) 향상

[13], 직업 능력 향상[14], 인지적, 심리적, 사회적 영역의 발달 [9,15], 학업 및 대학생활 만족 향상[16], 대인관계, 자기

이해, 대학생활 만족도[17], 의사소통능력 향상, 취업에 필요한 스킬(skill), 역량 향상[18-20], 진로 적응력 향상[21]

등의 상당히 많은 변인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 확인되었고, 대학교육 성과를 결정하는 예측 변인으로도 보고

되었다[22]. 이외에도 대학 시절의 비교과 활동 참여는 직업 경력(successful business career)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Boone와 동료들은 성공한 기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기업의대표들은 대학 시절 비교과 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23]. 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에 참여

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과 비교했을 때 타인과의 상호 작용 능력이 더 우수하였으며[24], 유사한 맥락에서 비교

과 활동의 참여는 참여 학생들의 리더십, 타인과의 상호작용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3,25].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대학에서의 비교과 활동들이 가져오는 교육적 성과들이 크며 가치롭다는 것을 보여준

다[10,26].

대학의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중에서도 가장 많이 운영되는 비교과 프로그램은 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학

습상담, 학습공동체, 학습법 특강이었다[27]. 대학이 학습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을 가장 활발히 운영하는 이유는 무

엇일까? 더 이상 전공지식 습득을 잘하는 것만이 성공적인 대학 이후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 사회는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개인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28]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성공적인 삶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각 개인에게 다양한 역량이 요구

되고 있다. 역량이란 급변하는 사회에서 개인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이다[29,30] 이러한 능력은 개인과 그 개인

이 속해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능력이다[31]. 역량은 경험에 의해 만들어지고 학습을 통해 습득되

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인간의 능력과 구분된다[24]. 교육은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로[32], 교육환경,

교육과정, 수업 설계를 포함하는 모든 교육 활동에는 학습자의 역량 변화가 추구되어야 한다. 최근 고등교육의 핵심

역량으로 리더쉽,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 사고력, 문제해결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이 제시되고

있다.

대학에서는 특정한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요구되고 발휘되는 학습역량이 매우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으며,

동시에 평생학습의 관점에서도 필수적 역량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대학에서는 교수학습센터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학습역량에 주목하고 있다. 학습역량이란 학생이 새로운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자신이 학습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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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적용하거나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33]. 선행연구에 따르면, 양홍권(2015)의 연구에서는 학습 역량의 구성

요인으로 학업 비전, 학업 정체성, 인지 조절, 정서 조절, 학습 관리, 학습 환경 조성을 제시하였다[34]. 전영미 외

(2016)의 연구에서는 학습 계획, 학습 실행, 학습 평가를 제시하였으며[35], 손원빈, 최화숙(2019)의 연구에서는 학습

인지, 학습 기능, 학습 태도를 제시하였다[36]. 김은영과 방상옥(2020)의 연구에서는 학습 인지, 학습 동기, 학습 행동

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학습 역량을 구성하는 요인은연구자와 관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28]. 학습 역량은대학

생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 중 하나이면서[37] 대학생의 학습역량은 스스로 학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높은 성취를 경험하게 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다[34]. 대학생 개인의 학업 성취는 대학 생활의 만족도와 이어지고 이는

대학 교육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간주되기도 한다[38,39] 이 때문에 대학에서는 학습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운영 중이다[38].

그 중에서도 학습공동체는 교수학습지원센터 활성화로 인한 대표적인 비교과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학습공동체는

참여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를 특징으로 하고, 그 안에서 학습을 주목적으로 하여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하는 학습활동을 수행한다[40].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학업에 대한 성취를 얻고 더불어 학습공동체의 다른 집단

원들과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류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협력적 문제해결 능력은 미래 교육에

서 강조되어야 할 도 다른 핵심 역량 중 하나이다[41].

이에 해당 연구에서는 학습공동체 형식의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습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교과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학습 능력전체의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가? 둘째,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습역량의 하위요인(학습 인지, 학습 동기, 학습 행동)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가? 셋째,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습 역량의 세부요인 향상에 긍정적 효과

가 있는가?

Ⅱ. 연구 방법

1.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절차

본 연구는 A지역 소재 대학의 모든 학년의 학생을 대상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비교과 프로그램의

목적은 해당 비교과 과정을 통하여 참여한 학생들의 학습역량 함양을 강화하는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자 모

집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진행되었다. 먼저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을 공고 후 교내 시스템을 통해 참여

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추가로 학과 게시판에 프로그램 홍보물과

신청서를 배포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였다.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여 참가 신청서를 제출

한 학생은 총 184명이었으며, 이후 교내 기관에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들에게 최종 참여 의사와 참여 방법에

대해 안내한 결과 최종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158명이었다. 선정된 학생들에게는 사전에 온라인 방

식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9주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 연구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은 2023학년 2학기 동안 실시되었으며 총 158명이 참여하였다.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은 표 1과 같다.

표 1.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participants

구분 N %

성별
남 41 25.9

여 117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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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김은영, 방상옥(2020)이 타당화한 측정 도구를 사용

하였다[28]. 해당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5점인 ‘매우 그렇다’부터 1점인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되었다. 해당

측정 도구는 3가지 하위 요인과 8개의 세부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학습 인지, 학습 동기, 학습 행동의 3

가지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습 인지 영역은 문제해결 능력(문제해결 과정에서 필요한 방법을 찾아보고

문제해결 과정에 적용하는 능력), 비판적 사고력(문제 상황을 다양한 관점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사고력), 학습 전

략(학습상황에서 적절한 인지 전략을 사용하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학습 동기는 자기효능감(자신의 행동을 조

직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판단), 학업 열정(학습에 대한 의지와 욕구 판단), 학습 끈기(학습 상황에서

성실히 노력을 유지하는 능력), 흥미 유지(학습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유지하는 능력)를 포함하고 있다. 학습 행

동은 학습태도(학습을 위해 다양한 학습 행동을 하는 능력), 도움 및 자원 활용(학습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다

양한 도움과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 시간과 학습 환경 관리(학습 시간을 잘 관리하고 환경을 정비하는 능력)를 포

함하고 있으며 총 4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연구에서의 측정 도구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측정도구의 신뢰도
Table 2. Reliability of measurement tool

3. 자료 분석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158명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검사는 프로그램 시작 전에 실

시하였으며, 사후 검사는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 일괄적으로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해당 연구에서

는 spss 20.0을 활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비교과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대응 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학년

1학년 36 22.8

2학년 28 17.7

3학년 45 28.5

4학년 49 31.0

단과
대학

공과대학 9 5.7

보건복지대학 16 10.1

사회과학대학 102 64.6

에너지융합대학 24 15.2

한의과대학 7 4.4

전체 158 100.0

하위 요인 세부 요인 문항 번호 신뢰도

학습 인지

문제해결능력 및
비판적 사고

1-6 .83

학습 전략 7-10 .77

학습 동기

학업효능감 11-17 .91

학습끈기 및 태도 18-22 .82

학습 흥미 유지 23-27 .91

학업 열정 28-32 .91

학습 행동

학습 환경 관리 33-36 .69

학습 시간 관리 및
목표 설정

37-41 .80

전체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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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비교과 프로그램이 학습 역량과 학습 역량 하위 요인에 미치는 영향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학습역량의 사전-사후 점수의 변화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들의 학습 역량 사전 점수는 3.34, 사후 점수는 3.83으로 나타났다.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에 비해 향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3.40, p<.01). 학습 인지의 사전 점수는 3.89, 사후 점수는

4.02로 나타났으며, 사전-사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2.35, p<.01). 학습 동기의 점수

는 사전 점수가 3.34, 사후 점수가 3.63, 사전-사후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4.90,

p<.001). 학습 역량의 경우 사전 점수는 3.68, 사후 점수는 3.86으로 나타났으며, 사전-사후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3.08, p<.01).

표 3. 비교과 프로그램이 학습 역량에 미치는 효과
Table 3. The Effects of Extracurricular Programs on Learning Competency

2. 비교과 프로그램이 학습역량의 세부 요인에 미치는 영향

학습역량의 세부요인으로는 문제해결 능력 및 비판적 사고, 학습 전략, 학업효능감, 학습 끈기 및 태도, 학습 흥미

유지, 학업 열정, 학습 환경 관리, 학습시간 관리 및 목표설정이 있다. 세부 요인의 사전-사후 점수의 변화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문제해결 능력 및 비판적 사고의 사전 점수는 4.05, 사후 점수는 4.11로 나타났으며, 사전-사후 점

수의 차이가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t=-0.88, p>.05). 학습전략의 사전 점수는

3.88, 사후 점수는 4.04로 나타났으며 사전-사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2.37, p<.01).

학업 효능감의 사전 점수는 3.53, 사후 점수는 3.82로 나타났으며 사전-사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t=-4.84, p<.001). 학습끈기 및 태도의 사전, 사후 점수는 각각 3.24, 3.53으로 나타났으며, 사전-사후 점

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4.58, p<.001). 학습흥미 유지의 사전 점수는 3.21, 사후 점수는

3.55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4.19, p<.001). 학업 열정의 경우 사전 점수는 3.34,

사후 점수는 3.59로 나타났으며, 사전-사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3.38, p<.01). 학습

환경 관리의 경우 사전 점수는 3.93, 사후 점수는 4.02로 나타났다. 사전-사후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1.41, p>.05). 마지막으로 학습 시간 관리 및 목표 설정의 사전 점수는 3.49, 사후 점수는

3.77로 나타났으며, 사전-사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3.71, p<.001).

표 4. 비교과 프로그램이 학습 역량의 세부요인에 미치는 효과
Table 4. The effect of extracurricular programs on the sub-factors of learning ability

구분
사전 사후

t
M SD M SD

학습 인지 3.89 0.58 4.02 0.74 -2.35**

학습 동기 3.34 0.78 3.63 0.89 -4.90***

학습 행동 3.68 0.73 3.86 0.76 -3.08**

학습 역량 3.34 0.62 3.83 0.74 -3.40**

**p<.01, ***p<.001.

구분
사전 사후

t
M SD M SD

문제 해결 능력 및

비판적 사고
4.05 0.65 4.11 (0.75) -0.88

학습전략 3.88 0.79 4.04 0.85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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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토론

해당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대학에서 운영 중인 학습 공동체 형태의 비교과 프로그램은 참여 학생

들의 학습역량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에서 활성화 되어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습역량과 하위 요인, 세부 요인의 효과

성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비교과 프로그램은 전공 지식을 위주로 진행되는 교과 교육의 한

계를 극복하고 실천 중심의 학습 활동을 통해 참여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대안적 교육과정으로

등장하여 현재 모든 대학에서 학생들의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42,43]. 그 중에서도 해당 연

구에서 살펴본 학습 공동 비교과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식 중 하나이다[28,44]. 학습 공동체는 대

표적인 학생 중심의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학습 성과나 생활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11].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학

습 공동체 운영이 대학의 면학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학습 성과 뿐만 아니라 학습 태도, 학

습 흥미 유지 참여 학생들 간의 사회성 증진, 유대감 형성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44].

둘째, 학습역량의 하위 요인 중 학습 인지는 비교과 프로그램 실시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점수 향상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 인지를 구성하는 세부 요인을 살펴본 결과 학습전략은 사전-사후 점수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제해결능력 및 비판적 사고의 사전-사후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비교과 활동의 참여가 학습능력 및 학업성과 향상, 인지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다는 결과[9,13]와 일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 인지를 구성하는 문제해결능력 및 비판적 사고는 학습전략

향상보다는 더 심화된 능력으로 단기간에 향상되기 어려운 부분 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교과 프로그램이 한시

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심화된 학습 인지 강화를 위해서는 1년 단위의 지속적ž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습 동기는 모든 하위요인과 세부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교과

활동이 자신에 대한 이해와 발견, 학업지속을 예측하는 변인이라는 결과[16,17]와 일치한다.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와

학습 동기의 변화를 확인함으로 대학에서는 단계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동기 수준을 점검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습 행동에서는 학습시간관리 및 목표설정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학습 환경 관리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습 환경과 학습과의 관련성, 학습양식에 대해 잘 이해하

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파악된다. 더불어 학습 환경은 개개인의 요구에 따라 학습 환경을 선택할 수도 있

지만 대학 차원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교육적 환경을 제공할 필요도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형태의 비교과

프로그램 중 해당 연구에서는 학습 공동체 형태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다. 이에 후속 연

구에서는 학습 공동체 이외에도 대학에서 운영 중인 다른 형태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현황과 효과성에 대해 살펴보

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해당 연구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참여가 대학생들의 학습역량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 나아가 이러한 프로그램의 참여 및 효과성의 차이가 학습자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강조되고 있는 학습자 특성에 맞춘 대학 차원의 교육과 지원이 효과

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특성에 대해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습자 특성에 따라 프

학업 효능감 3.53 0.81 3.82 0.90 -4.84***

학습끈기 및 태도 3.24 0.89 3.53 0.92 -4.58***

학습 흥미 유지 3.21 0.94 3.55 0.95 -4.19***

학업 열정 3.34 0.93 3.59 0.91 -3.38****

학습 환경 관리 3.93 0.78 4.02 0.79 -1.41***

학습시간관리 및

목표설정
3.49 0.88 3.77 0.87 -3.71***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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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의 참여 및 효과성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해당 연구

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역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다양한 영역의 효과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가 축적된다면 비교과 프로그램의 다양

한 효과에 대해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해당

연구는 A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 단

위로 연구 대상을 좀 더 확장하여 전국의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현황과 효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은 대학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지 와도 직결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가 축적된다면 현재 각 학교의 특성과 상황에 맞추어 개발 및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들

이 좀 더 잘 진행되기 위한 국가 단위의 기준이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중 대학에서 가장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의 효

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도 학습역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학습역량을 구성

하는 하위 요인과 세부 요인들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교과 프

로그램의 참여는 프로그램의 참여 학생들의 학습역량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교

과 프로그램의 참여는 학습역량의 하위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학생들의 학습 인식,

학습 동기, 학습 행동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교과 프로그램의 참여는 일부 학습역량의 세부 요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역

량의 세부 요인은 학습역량에 필요한 세부 영역으로 문제해결능력 및 비판적 사고, 학습 전략, 학업 효능감, 학습끈

기 및 태도, 학습 흥미 유지, 학업 열정, 학습 환경 관리, 학습 시간 관리 및 목표 설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8개의 세

부 영역 중 문제 해결 능력 및 비판적 사고, 학습 환경 관리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 영역의 사후 점수는 사전

점수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해결 능력 및 비판적 사고, 학습 환경 관리

의 영역의 사후 점수도 사전 점수에 비해 향상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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